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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흥군의회,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
-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즉각 철회 -
- 어업인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법 조속히 제정 -

◦ 고흥군의회(의장 이재학)는 17일 임시회에서 ‘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

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’을 채택했다고 밝혔다. 

◦ 조영길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“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가 도래

하고 있다”며“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

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키며, 특히 삼중수소

(트리튬)는 현재 과학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이다”고 설명했다. 

◦ 그리고“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

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며 세계적인 재앙을 

불러일으킬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만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고 

있다”고 강하게 질타했다. 

◦ 이에 덧붙여 “정부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일본 원전 오염수 

방류대비 안전성 검사 및 보상안 마련 등 특별법 제정을 시급히 추진해

야 한다”고 밝혔다. 

◦ 이번 결의안에는 ▲일본정부는 원전 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

시나리오 즉각 철회 및 오염수 처리계획 재수립 ▲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

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 강구 및 어업인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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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법 조속히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. 

◦한편,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13일 원전 오염수가 보관가능 총량인 

137만톤에 도달함에 따라 2023년 봄부터 약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

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결정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. 


